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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군악軍樂의 장래

나    운   영

    육군 군악학교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군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항상 느끼던 것을 몇 자 적어 

보고자 한다.

    첫째로 군악(관악에 국한함)과 관현악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. 한때 군악으로 베토벤의 <운명교향곡>을 연주

하는 것이 유행되는 듯하더니 요즈음에 와서는 그리그의 <피아노협주곡>을 군악으로 하게끔 발전(?)되었다. 하

기야 바이올린 파트를 클라리넷이나 트럼펫, 색소폰으로 연주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흉내이

며 또한 거짓이다. 그러므로 대중적 인기만을 위주로 하는 곡목선택은 삼가해야 될 일이다. 만약 이것이 군악으

로도 관현악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군악을 무시하는 행위이다. 군

악인은 군악인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. 곡목 선택에 있어서 그 한계를 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.

    둘째로는 군악 연주법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. 군악인지, 경음악인지. 또는 행진곡인지, 재즈인지 알 수 없는 

연주를 흔히 들을 때마다 군악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. 물론 군악곡으로 왈츠나 재즈를 연주할 

때는 별문제이지만 행진곡 서곡 등에 있어서 경輕한 그리고 관능적인 연주를 하는 것은 군악 정신에 위배되는 일

이다. 관악기에 있어서의 과도한 바이브레이션, 포르타멘토는 생각할 문제가 아닐까? 좀 더 무겁고 건실한 연주

가 요망된다.

    셋째로 우리 작품을 많이 연주해야 할 것이다. 우리 국경일이나 무슨 민족적 행사에 번번이 수자(John Philip 

Sousa,1854~1932)의 행진곡 <성조기여 영원하라>, <워싱턴 포스트 행진곡> 등을 연주하는 것은 좀 격이 맞

지 않는 일이 아닐까? 물론  수자의 곡을 빼놓고는 할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우리의 작품이 적은 것이 중

요한 원인이겠으나 설혹 우리 작품이 좀 미숙(?)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연주하는 것이 국산 군악곡을 생산 

장려하며 향상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? 본격적인 행진곡이나 서곡이 아니라도 가령 군가를  「트리

오」에 넣어서 행진곡을 만들거나 우리 민요를 편곡하여 연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.

    넷째로는 악기편성 문제이다. 행진할 때 외관상, 미관상이 이유인지는 모르나  「수자 혼」을  많이 쓰고 「소 베

이스」와  「대 베이스」가 적은 편성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. 악기편성에 있어서 비율을 생각해야

만 음의 균형이 맞는다. 또 하나는 색소폰의 과용이다. 역시 군악은 금관악기가 중심이 되고 이에 목관과 타악기

가 적당히 가해져야 될 것이다.

    색소폰 중심의 편성은 군악으로는 적당치 않다. 이것은 악취미(?)다. 나는 화성을 중심으로 한 독일식 군악을 

항상 동경한다. 군악의 묘미는 금관악기와 타악기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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